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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에서 정부 비축 오징어 방출 현장 점검
 -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2.22~3.22까지 대형마트 3사(社) 전 지점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화)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
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정부비축 오징어 방출 실적 : (’23.10~12) 1,039톤 → (’24.1~2) 589톤 → (3월) 200톤(계획)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목)
부터 3월 22일(금)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
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동향과 ’반값 특별전‘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체감 물가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오징어는 생산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단기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오징어가 국민 밥상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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